
[별표 7] 임차, 전세 또는 공동사용 항공기와 관련된 사고 및 준사고에 대한 운영국의 

권리와 의무(제59조 관련) <개정 2023. 6. 13.>

임차 또는 공동사용 협정은 간혹 등록국의 운항승무원 제공을 포함한다. 하지만 대개 

운영국이 운항승무원을 제공하고 항공기는 운영국의 국내법에 따라 운항한다. 마찬가

지로 감항성에 대한 다양한 협정도 이 협정에서 파생될 수 있다. 감항성에 대한 책임

은 운영국 또는 등록국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진다. 간혹 운영자는 등록국이 

명시한 감항성 관리체계에 따라 정비를 수행하고 기록을 유지한다.

항공사고등이 발생했을 시, 항공기안전을 책임지는 국가는 적어도 그 책임과 관련해 

조사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는 점이 중요하다. 또한 조사수행국이 조사와 관련된 모

든 문서와 기타 정보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. 

항공사고등의 현장이 외국의 영역 내에 있어 명확히 규명할 수 없는 경우, 운영국은 

등록국과 협의하여 조사수행에 대한 전적인 또는 부분적인 책임을 수락하여야 한다.


